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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서 폰으로 월드컵 본다"…네이버 '치지직', 104경기 전편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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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네이버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는 월드컵 전 경기를 치지직에서 생중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네이버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전 경기를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 생중계한다. 여기

에 실시간 AI 숏폼(짧은 영상), 다시보기(VOD) 하이라이트, 경기 데이터 기반 AI 브리핑 등을 총동원해 축구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전 경기를 자사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 생중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대회다.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난 첫 월드컵이다.

총 104경기가 치러지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 국가대표팀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체코가 속한 A조에 편입됐다. 12일 오전 11시 체코전을 시작으로 19일 오전

10시 멕시코전, 25일 오전 10시 남아공전이 차례로 열린다.

치지직은 축구 팬들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인기 크리에이터들을 대거 투입한다. 유명 스트리머 '한동숙', '울프'를 비롯해 '슛

포러브', '이스타TV', '채널십오야', '플레이브' 등 다양한 크리에이터 채널과 함께 '같이보기' 중계를 선보인다.

네이버는 월드컵 라이브 중 실시간으로 AI 숏폼 클립을 제공하고 경기 종료 후에는 선수별·경기별 VOD 하이라이트를 게재할

예정이다.



FIFA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브리핑'(통합검색 결과 요약)도 제공한다. 경기 전에는 선발 라인업, 관전 포인트, 전술 분

석 등을 보여주고 경기 후에는 선수 평점, 하이라이트, 경기 분석 등을 제공한다. 네이버 검색과 월드컵 특집 서비스에서도 경

기 상황에 맞는 AI 브리핑을 선보일 예정이다.

치지직에서는 오는 12일부터 축구와 'FC 온라인', 'FC 모바일' 카테고리 방송을 시청하는 이용자가 방송 화면 안에서 'FC 온라

인' 기반 미니게임 3종을 바로 즐길 수 있다. 네이버는 넥슨과의 이용자 데이터 결합을 통해 치지직 화면 내 개인화된 게임 콘텐

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 관심사와 게임 플레이 이력을 반영한 맞춤형 배너를 노출해 스트리밍 시청이 게임 참여로 이어

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월드컵 관련 커뮤니티와 데이터 서비스도 운영한다. 네이버는 축구 팬과 전문가가 응원, 분석,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월드컵

전용 라운지를 마련한다. 승리 확률, 우승팀 예측, 경기·선수 기록, 라운드별 예상 진출 확률 등 실시간 데이터도 제공한다.

이벤트도 진행한다. 네이버는 FIFA 공식 스폰서 코카콜라와 협업해 '월드컵 승부예측' 이벤트를 운영한다. 각 회차별 모든 경기

결과를 맞힌 참여자에게 Npay 포인트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모든 경기 승부예측에 참여하고 성공률이 70% 이상인

참가자 중 10명에게는 Npay 포인트 20만원을 제공하고 승부예측 참가자 8만3000명에게는 코카콜라 쿠폰을 추첨 지급한다.

최근 90일 이내 이용 이력이 없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신규 가입자는 월드컵 전 경기 생중계 시청과 함께 네이버플러스 스토

어 쇼핑지원금 최대 1만원 쿠폰팩, 컬리N마트 3000원 할인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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